
LG그룹, 혁신경영 잘 안되나…
구본무 회장, 최선 다해달라 주문 … LG화학 김반석 부회장도 참석

구본무 LG그룹] 회장이 또 혁신경영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.

LG에 따르면, 구본부 회장은 5월31일부터 2일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<LG 혁신한마당>에 참석

해 “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고객가치를 차별화하고 시장 선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”며 “사업의 모

든 순간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에 머무르

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

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LG의 모든 구성원이 고객가치

창출에 몰입해 즐겁게 일할 때 가능하다”

며 “직원 모두가 혁신의 주역이라는 마음

으로 매 순간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”고

당부했다.

혁신한마당 행사에는 구본무 회장을

비롯해 강유식 LG부회장, 구본준 LG전

자 부회장, 김반석 LG화학 부회장, 이상

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LG 최고 경영

진 및 임직원 1300명이 참석했다.

<차별적 고객가치로 미래를 열어가는 LG>를 주제로 진행된 혁신한마당 행사에서는 동남아시아에 특화된

홈씨어터를 출시한 LG전자와 발효화장품 숨을 내놓은 LG생활건강 등 15개 팀의 혁신사례가 발표됐다. <저작

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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